
섬유 제품과 피부장해 

 

1. 서 언 

섬유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피부의 온·습도라는 신체의 표면 환경을 일정

하게 유지한다. 또한, 여러 가지 색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의류를 선정하거나, 

외관상 선호하는 스타일로 선택하거나, 사회 생활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가

진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섬유 제품

이 피부에 접촉하는 면이 많고, 장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각종 피

부 장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섬유 제품의 피부 장해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섬유 제품의 피부 장해 역사 

최근, 일본에서 섬유 제품의 피부 장해에 관한 역사는 1965년 이후에 형광 

염료와 양이온 유연제의 과잉 사용, 방축·방추 가공제로부터 포름알데히드

의 유리 등에 의한 피부 장해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행정 차원에서 1971년에 통상산업성이 [섬유 제품 안전 대책 회의]를 설립

하여, 1974년 8월에 유연 가공과 위생 가공에 대해 관련 업계를 상대로 인체

의 안전성에 의심스러운 가공제 사용의 자숙, 효과가 없는 제품에 대한 위생 

가공 표시 금지를 철저히 지도하였다. 또한, 1975년 1월에는 [유해 물질을 함

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수은 화합물, 유기 주석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현재 17가지 유해 물질에 대해 사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표 1>에 이들 

중에서 섬유 제품에 관한 것을 정리하였다. 그 후, 항균·방취 가공 제품에 

대해 적정한 평가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1983년에 섬유제품위생가공협의



회(섬유제품신기능평가협의회, SEK)가 설립되었고, 1990년 9월부터 평가 기준

과 안전성 기준에 합격된 제품에는 SEK 마크 표시가 인가되었다. 

 

<표 1>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1971년에 피부와 접촉하는 상품의 피부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사전 평가하기 위해 [일본산업피부위생협회]라는 민간 단체가 17

개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회에서는 Kawai가 고안하여 Kawai법으로 

불리우는 인체 테스트나 패치 테스트 등으로 상품의 피부 자극성을 시판전

에 사전 평가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부 장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왔다. 현재, 이 협회는 섬유 업계뿐만 아니라 화장품, 일용품, 제

약 관련 등 다양한 업종으로부터 약 300개 기업이 참가하여 접촉 피부 장해

성의 검정과 평가 시험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정비나 업계의 자율 규제등으로 섬유 제품에 의한 피부 



장해 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통상산업성의 사고 정보 수집 제도에 따르면 

가정용품에 의한 피부 장해 사고 중에서 섬유 제품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

다. 이들 사고의 원인을 해석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통상산업성 제품평가 

기술센터(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가 중심이 되어 [피부 장해 등 제품 생체 장

해 사고 해석 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피부과 의사나 관련 학

회와 제휴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품의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을 특별히 지정

하여 제품 사고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려는 것이다. 

 

3. 섬유 제품에 의한 피부 장해 

섬유 제품에 의한 피부 장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부분이 습진·

피부염이며,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크게 분류된

다. 

 

3.1 자극성 접촉 피부염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는 제품의 물리 자극에 의한 것과 제품 속의 화학 

물질에 의한 화학 자극에 의한 것이 있다. 

섬유 제품의 물리 자극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의류, 금속 장식, 심 퍼커링

(seam puckering) 등 표면 형상에 요철이 있는 것을 착용하였을 때 또는 투습

성이 나쁜 제품에 의해 장시간 찌는 듯한 감을 일으킨 경우 등 섬유 제품의 

압박·마찰이나 찌는 듯한 감 등에 의해 발생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거

조 피부에서는 이들 섬유 제품의 물리 자극에 의해 가려움을 유발하여 습진

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양모 제품에 의해 아토피성 피부염의 악

화를 초래하는 것은 ‘양모 알레르기(wool intolerance)’라고 불리우며 이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흡한성이 나쁜 나일론 제품에 의한 한진양피진의 발생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미가공 섬유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

만 피부 자극(특히 물리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다. 폴리에스터 섬유에서

는 섬유가 굵을수록 굽힘 강성이나 압축 회복성이 크게 되어 피부 자극성이 

강해지고, 섬유 굵기가 일정한 경우 실의 꼬임수가 많을수록 피부 자극성이 

강해진다. 또한, 섬유 단면에서는 삼각 단면의 경우가 둥근 단면에 비해 굽

힘 강성이나 압축 회복성이 커서 피부 자극성이 강하며, 또한 섬유 표면의 

잔털(기모)에 의해 피부 자극이 강해진다. 양모를 함유한 제품에서는 섬유의 

직경이 30㎛ 이상인 섬유의 함유율에 따라 따끔따끔한 느낌이 생긴다. 직경 

30㎛이상의 섬유가 3.5% 이상, 직경 40㎛ 이상의 섬유를 0.6% 이상 함유하는 

경우 따끔따끔함을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이, 제품이 피부와 접촉하여 비교적 단시간에 발생하는 급성 피부 

자극과는 별도로, 나일론 타올과 같은 딱딱한 섬유로 피부와 장기간 마찰시

키면 생기는 만성 피부 자극에 의해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여 검게되는 마찰

흑피증도 보고되어 있다. 

섬유 제품 내의 화학 물질에 의한 피부 자극으로는 합성 피혁제 의류에 

대한 드라이클리닝에서 건조 불충분으로 잔류한 용제에 의해 화상과 같은 

피부 장해가 일어났다는 사고 사례의 보고가 있다. 또한, 1987년에는 황색의 

여름 스웨터를 착용하였더니 강자극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입원 환자가 발생

한 사고가 있었다. 원인은 나프톨 AS-G·디클로로 아닐린 발색 염룔로 염색

한 제품을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표백함으로써 염료가 분해·염소화되어 

생긴 생성물 포스겐(2,5-디클로로 페닐)히드라존이었다. 

섬유 제품에 의한 피부 자극은 그 대부분이 드라이클리닝 용제나 여름 스

웨터 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서, 중증으로 급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의복은 매일 착용하기 때문에 보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것이 

요망된다. 이와 같이 섬유 제품(최종 제품)의 경미한 피부 자극을 예측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피험 물질을 부착한 피부 표면으로부터 표준 판정판을 제

작하고 피부 표면의 형상 변화를 관찰하여 육안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의 피부 자극을 평가하는 Kawai법(표준 판정판법)으로 시판전 섬유 

제품에 대한 피부 자극성을 평가하고 있다. 

 

3.2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에 접촉한 일이 없는 개

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원인 물질이 피부 내로 진입하여 알레르기에 감

작된 개체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은 

분자량 1,000 이하의 물질로, 피부 내로 침입한 후 표피 중의 단백질과 결합

함으로써 완전한 항원이 되며, 피부 내에 존재하는 랑게르한스 세포에 의해 

둘러싸인다. 랑게르한스 세포는 표피 세포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세포로, 

표피에 침입한 외부 항원을 받아들여 림파절로 이동시켜 림파절 안의 T 림

파구라고 부르는 세포에 그 항원 정보를 제시한다. T 림파구는 이와 같이 인

식한 항원 정보를 토대로 그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T 림파구

(감작 T 림파구)가 증식된다. 감작 T 림파구는 림파절에서 림파관이나 혈관

으로 나와 전신을 순환하며, 외부 항원이 이미 감작된 개체의 피부에 재차 

침입하였을 때, 항원이 침입한 부위의 피부에서 증식하여 피부염을 야기시킨

다. 통상, 항원이 재침입한 후 수시간~12시간 정도에서 피부염이 생기기 시

작하며, 48시간~72시간 후에 피부염이 완성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류에서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접촉 면적이 많고 압박 

마찰을 받기 쉬운 부위나 또는 땀이 고이기 쉬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생하기 쉬운 부위는 목 부위, 상반신, 허리나 엉덩이 부위, 

대퇴 전면, 내측 부위, 팔꿈치, 겨드랑이, 무릎 등이다. 비만자나 다한증을 가

진 사람이나 꽉 쪼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품에 가공된 화학 물질이 섬유로부터 쉽게 유리되는지(견

뢰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까지 섬유 제품 내의 각종 화학 물질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

인 물질로 발견되었다. 이들 섬유 제품 중의 알레르겐에 대해서 서술한다. 

 

3.2.1 섬 유 

섬유 자체가 접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극성 피

부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양모 제품에 의한 피부염은 알레르기가 아

니라 표면의 모소피에 의한 물리 자극으로 생각된다. 견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보고가 있지만 거의 드물다. 또한, 나일론 내의 모노머인 6-아

미노 카프론산이나 나일론 66의 원료인 헥사메틸렌 디아민에 의한 알레르기

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보고가 있다. 또한, 스판덱스내의 머캅토 벤조티아졸

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도 보고되어, MBT를 함유하지 않는 스판덱

스 제품의 생산으로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3.2.2 염 료 

현재까지 의류에서 염료에 의한 접촉 알레르기가 다수 보고되었다. 의류에 

사용되는 염료가 수천 종류인 점, 염색할 때 몇 가지 염료를 혼합하는 점, 

또 원인이 되는 사용된 염료의 컬러 인덱스(color index)가 판명되더라도 함유

된 화학 물질의 모든 정보가 판명되지 않는 점, 더욱이 원인이 불순물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때문에 염료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염료 화학

물질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본에서는 제품 평가기술기반기구에 의



한 ‘피부 장해 등 제품 생체 장해 사고 해석 기술의 개발’ 사업 및 국립의약

품식품위생연구소의 노력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일용품과 의류로부터 원인 

물질에 대한 규명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접촉 피부염학회 등을 통한 사고 사

례의 보고와 함께 원인 물질 규명 결과가 많이 보고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접촉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판명된 염료 중 일본에서의 보고 사

례는 적지만, 세계적으로는 분산 염료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분산 염료는 

물에 분산된 상태에서 염색하는 염료로서 주로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

스터에 사용되는데, 염색 견뢰도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팬

티 스타킹과 같이 피부와 접촉이 많은 제품을 착용할 때 섬유로부터 스쳐 

떨어져 피부로 쉽게 이행된다고 생각된다. 분산 염료 중에서도 특히 Disperse 

Orange 3(DO3), Disperse Red 11(DR11), Disperse Red 17(DR17), Disperse Blue 

35(DB 35), Disperse Blue 85(DB85), Disperse Blue 106(DB106), Disperse Blue 

124(DB124) 등에 의한 접촉 피부염 사례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보고되었다. 

Kawai 등도 다양한 종류의 아조계 분산염료에 감작된 여성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Disperse Blue에 대한 보고 사례가 많아 

Disperse Blue는 2000년의 “Contact allergens of the year”라고 불러졌다. 또한 일

본에서 보고된 것도 대부분이 DB106, DB124에 관련된 것이다. DB106는 습윤 

견뢰도·내광 견뢰도가 좋지 못하며, 내열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

을 개량한 동일계 염료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 동속 염료가 DB106, DB124

와 교환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적되었고, DB106 및 DB124와 유사한 분

산 염료에 의한 피부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

이 되는 미지의 DB106나 DB124와 유사한 분산 염료의 해명이 기대된다. 

염료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여성 사례가 많지만 남성 사례에서는 

Disperse Orange 76와 DR11이 많고, DY3는 어린이 사고 사례에 많다고 구미에



서는 보고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DB106와 DB124에 

의한 것, 또는 이들과 유사한 분산 염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DO3는 <그림 1>과 같이 니트로 아닐린과 p-페닐렌 디아민(PPD)으로 분해

되기 때문에, 머리 염색 중에 p-페닐렌 디아민(PPD)에 감작된 환자는 DO3로 

염색한 의류에서 피부염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Kawai등은 이전에 PPD 알레

르기 환자 3명에게 4% 농도의 DO3로 염색한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패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머리 염색 중에 PPD로 감작된 

개체가 교환 반응으로 의류 중의 분산 염료에서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사례

와 PPD와는 무관하게 분산 염료 자체에 감작되어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음을 시사한다. DO3에 감작된 환자의 2/3는 패치 테스트에서 PPD, 

p-아마노 아조벤젠과 p-디메틸아미노 아조벤젠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

다. 

 

 
<그림 1> 피부 내에서 Disperse Orange 3의 분해 

 

일본에서 알레르기 보고 사례가 많은 염료는 나프톨 AS(NAS)에 의한 것

이다. 특히, 면 플란넬 잠옷에 의한 색소 침착성 피부염이 1983년 이후 많이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피지가 적은 고령자에 많고, 동절기 연속 착용중에 



마찰이 많은 목 부위나 쇄골부 같은 부분에 자흑갈색이 널리 퍼지지 않고 

네트 모양의 색소 침착으로 생겨 동절기에 가려움과 함께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환자가 사용하던 잠옷의 염료 분석과 패치 테스트로부터 아조익 

염료의 커플링 성분인 NAS가 원인임이 판명되었다. NAS는 면 원단에 하지

제로 사용되며 나중에 현색제와 커플링되어 염색되기 때문에 발색되지 않는 

부분은 미반응의 NAS가 잔류한다. 환자가 착용한 잠옷 중에서 NAS 잔류량

이 8,000~10,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것이 검출되었다. 나프톨 염색은 마찰 

견뢰도가 낮은 염색이므로 마찰이 많은 부분에 발증한다고 생각되지만, 이같

이 고농도가 검출되었다는 점과 환자의 발증이 최근 수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당시 염색 공장에서 소핑 공정의 합리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면 플란넬 프린트 원단 생산지인 와카야마염색협회

를 중심으로 잔류 NAS 1,000ppm 이하로 자율 규제하에 출하 관리가 이루어

지면서 그 후 사고는 격감하였다. NAS에 의한 피부 장해는 색소 침착형 접

촉 피부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지만, Kawai는 주로 피부가 붉어지는 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NAS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NAS로 염색된 

스카프를 단기간 착용하여 발증하는 것으로, 잠옷을 장기간 착용하여 생긴 

종래의 보고 사례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스카프는 색소 침착형 피부염을 일

으킨 잠옷에 비해 마찰 견뢰도가 현저하게 낮아 아마 대량의 NAS가 피부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급성 피부염 형태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3.2.3 섬유 가공제 

(1) 방축·방추 가공제 

섬유 제품의 방축·방추 가공제로 사용되는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나 멜

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는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를 유리하기 쉬워, 일본에

서도 1964년대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 포름알데히드 수지에 의한 피부염



은 땀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비만자나 다한증이 있는 갱년기 

부인의 겨드랑이, 남성의 목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전신 홍피증에 

대한 보고도 있다. 1975년에 통상산업성과 후생성에 의한 행정 지도, 법 규제

[생후 24개월 이내의 유아용 의류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것, 성인용(24개

월 이상) 속옷류에서는 75ppm 이하로 규제]에 따라 1975년대 이후에는 발생

이 격감하였다. 

(2) 형광 증백제 

섬유 제품을 순백하게 보이도록 여러 가지 형광 증백제가 사용되어 왔는

데, 이들에 의한 피부 장해 보고 사례도 있다. 형광 증백제를 함유하는 가정

용 중성 분말 세제로 세탁한 드레스 셔츠를 착용한 후 발생한 접촉성 피부

염의 보고(원인 물질은 Tinopal WG 또는 Tinopal 2B)가 있다. 

(3) 유연 가공제 

유연가공제를 사용함으로써 섬유 제품에 평활성, 유연성, 정전기 방지 효

과를 부가할 수 있다. 유연 가공제의 과잉 사용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되지

만, 유연 가공제로 인한 접촉 알레르기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다. 

(4) 항균·방미 가공제 

항균·방미 가공으로는 옛날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싸는 천에 약초를 사

용하여 가공했다는 사실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시 독일군의 군복에 제4급 

암모늄염 항균제를 가공하여 전쟁터에서 부상 후 2차 간염이 감소되면서  

위생 가공이 널리 시행되게 되었다. 항균·방미 가공에 의한 접촉 알레르기

에 대한 보고는 많니 않지만, Kawai 등은 섬유 처리 공장에서 방미 가공제로 

사용된 Kathon 930에 의한 접촉 피부염의 집단 발생 사고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제지용 방미제인 도데실 구아니딘을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접촉 피부염

을 일으킨 경우, 소취 가공 양말 안의 Triclosan에 의한 사례, 이불 면포 내의 



디부틸 세바케이트에 의한 사례, 가운의 옷깃부분에 사용된 트리클로로카반

에 의한 사례등이 보고되어 있다. 

3.2.4 기 타 

(1) 금 속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피어싱이 유행하면서 금속 알레르기에 대한 사

례를 다수 경험하고 있다. 섬유 제품도 훅(hook)이나 지퍼 등에 금속이 사용

되고 있는데, 땀이 많이 나는 하절기에 청바지의 훅에 사용되는 금속 단추나 

벨트의 버클에 의해 복부의 배꼽을 중심으로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 고 무 

각종 고무가 의류에 신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황 촉진

제, 노화 방지제, 라텍스 등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가 보고되고 있다. 

(3) 자외선 흡수제 

Tinuvin P(벤조트리아졸)는 플라스틱 제품 등에 사용되는 자외선 흡수제이

지만, 섬유 제품에도 자외선에 의한 제품의 열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아웃 웨어 속에 봉제된 스판덱스 테이프 내의 Tinuvin P에 의한 알

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4) 접착제·수지 

섬유 제품의 라벨이나 접착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에 의한 피부염이 

보고되고 있다. 

 

4. 결 언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도 다종·다양해지

면서 이로 인한 각종 피부 장해도 보고되고 있지만,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왔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섬유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도 항상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까지 보장해 나가야 한다. 

 


